
공사장에 조그만 물이 새면서 순식간에
대규모의 재앙적인 누수로 발전하는 사진
입니다. 사진들은 불과 몇 분 간격으로 촬영
된 것입니다! 

이 사고는 공정산업 종사자인 우리에게도
배관이나 장치물에서 감지한 누설을 보고
하고 보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 줍니다. 양에 상관없이 모든 누설은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독성,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의 누설은 위험 등급이 높지만, 
사진에서와 같이 어떤 물질의 누설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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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누설이라도 놔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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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
근무 중 목격한 모든 누설은 바로 보고 합니다. 웅덩이, 방울방울 흘림, 변색된 도장이나

보온 그리고 특이한 냄새는 누설의 조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제때 누설이 보수되는지 후속
확인 하십시오.

누설의 소재를 파악 하고 플랜트의 절차에 따라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누설은 보수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누설물을 제한 또는 흡수, 안전한 장소로 드레인, 위험 경고
표시를 하거나 바리케이트를 쳐서 위험을 알리고 격리하십시오. 그리고 누설물이 가연성, 
인화성 물질인 경우 점화원이 제거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플랜트의 응급과 누설 대비
절차엔 취급하는 물질에 맞는 특정 작업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누설을 보수하기 위한 정비작업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배관이나 압력용기를 비워야
하고, 설비나 공정을 가동 정지해야 하거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선 어떤 설비는
격리되기도 해야 됩니다. 수리되기 전까지는 안전한 위치에서 누설을 모니터링하여 누설
크기가 증가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온되어 시야에 가려진 장치물을 검사하거나 모니터링 할 때엔 누설의 흔적을 찾아 보고
하여 보수되도록 합니다.

…대규모 누설이 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의 소규모 누설은 즉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또는 독성이 약한 물질의 누설은
빠르게 확산되어 중대 화재, 폭발, 
또는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